
철도유물의 효율적 보존방안 연구 

– 철도박물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최은미*†, 김충수*

19세기 후반 등장한 철도는 한국의 성장과 맥락을 함께 해 온 역사의 산물로, 보존 가치가 
큰 근대문화유산이다. 최근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제도를 필두로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不動産)에 치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동산(動産) 철도유물 보존의 중심에는 철도박물관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철도박물관의 유물 수집　·보존 노력은 다소 미온적이었다. 따라서 현재의 철도박물관 유물 
보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체성 확립, 수집·보존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철도박물관의 기능을 개선한다면, 다양한 철도유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함으로써 철도의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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